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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만3세 유아의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15주간 W시에 위치한 T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세 벼리의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를 관찰하고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관찰노트, 동영상 촬영, 면담기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Yin(2013)이 제안한 5단계 순환과정에 따른 질적 분석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벼리의 자발적 

노래 만들어 부르기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맥락에서 발현되었으며, 벼리의 음악적 발달을 이끌고 또래와의 상호작

용과 정서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벼리의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는 부모와 교사의 

환경적 지원을 비롯한 정서적 지지와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는 

창의적 요소가 포함된 유아기 초기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의 교육적 가치를 조명하고, 유아의 일상에서 일어

나는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음악경험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유아, 자발적 노래 만들기, 자발적 노래 부르기, 자발적 노래 만들어 부르기, 음악적 발달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spontaneous song-making and singing 

(SSMS) among 3-year-old children. Observations were conducted on the SSMS of a 3-year-old child named Byeory 

at the T Childcare center in W City over a 15-week period, supplemented by interviews with parents and teachers. 

Data were gathered through observation notes, video recordings, and interview transcripts, and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analysis method based on the five-step cycle proposed by Yin (2021). Research findings reveal that 

Byeory's SSMS occurred in various everyday contexts, fostering the music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eer interaction and emotional expression.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Byeory's 

SSMS experiences were dynamically shaped and enhanced through emotional support, including environmental 

support from parents and teachers. In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educational value of early childhood 

SSMS enriched with creative element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attentive and proactive support for spontaneous 

and creative musical experiences that unfold in daily lives of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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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최근 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추구하며 개정됨에 따라(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교육과 보육의 현장은 유아가 주도적

으로 놀이에 참여하여 즐겁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이 실현되고 균형 잡힌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아를 위한 음악교

육 역시 교사주도의 음악활동보다 유아가 자유로운 놀이 상황에서 소리를 탐색하고 재구

성하여 즐기는 과정을 보다 강조하게 되었으며, 유아의 자발적인 음악참여와 주도적인 

음악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음악경험은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즐거움을 경

험하게 하여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고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유아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언어적, 사회

적, 정서적 발달과 함께 창의적인 표현력을 키워나간다. 유아를 위한 음악경험은 소리탐

색을 포함한 음악듣기와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동작으로 표현하기, 음악 만들기를 

포괄하며, 이 중 노래 부르기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가장 보편적인 

음악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Dowling, 1984; Trehub, 2003; Welch, 1994; Yoon, 2018).

유아는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며, 이는 인간발달의 

메커니즘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Welch, 2001). 그러나 초창기 노래 부르기

는 모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경험을 통해서 발달되고, 유아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

전해나간다(Park, 2023; Gembris, 2002). 연구자들(Davidson, McKernon & Gardner, 1981; 

Sundin, 1997)은 유아가 노래를 듣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재현하는 방법을 자연스럽

게 학습하게 되며, 만3세경이 되면 자발적인 노래의 재현과 함께 자신이 경험한 멜로디와 

리듬을 결합한 즉흥적인 노래 만들기를 시도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는 

노래에 내포된 음악-언어적 규칙성을 발견하고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장난스럽게 결합하

여 초기 버전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되며, 노랫말을 바꾸거나 멜로디와 리듬을 변형하

여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등(Marsh & Young, 2016) 자발적인 노래 부르기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반복하고 변화, 발전시켜 나간다(Park, 2023). 따라서 유아의 자발적인 노

래 만들어 부르기는 멜로디와 노랫말의 시간적 구성에 관한 규칙을 이해하고 구현해내는 

창의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Stadler Elmer, 2011).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SSMS: Spontaneous song-making and singing)는 유아의 자

발적인 노래 부르기와 음악(노래) 만들기가 통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음악 만들기가 음악



만3세 벼리의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 경험의 교육적 의미 탐색

음악교육연구 제53권 2호(2024. 5)  143

적 요소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조직하여 음악적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그 결과를 

의미하므로(Ahn & Kim, 2011; NAfME, 2014), SSMS는 자발적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아이

디어를 조직하여 독창적인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창의적인 음악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노래 부르기가 유아기에 가장 편안하고 보편적인 음악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Park & Lim, 2019), 음악 만들기의 경우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고 음악적 동기를 

부여해주는 창작활동이라는 점에서(Lee & Baek, 2023) SSMS는 유아에게 가장 친숙하고 

일상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음악참여를 통해 음악적 성장을 이끄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음악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한편, Marsh와 Young (2016)은 관련연구를 종합하여 자유놀이 중에 나타나는 유아의 

자발적인 노래 유형을 의사소통의 기능을 내포하며 비교적 짧은 언어적, 음악적 아이디

어를 반복하는 찬트와 혼잣말과 같이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흐름을 가진 노래로 구분하였

다. 연구자들은 유아의 자발적인 노래 부르기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통합되고(Marsh & 

Young, 2016) 놀이와 연결된다고 주장하였으며(Young, 2002), 유아의 자발적인 노래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로 노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이라고 주장하였다

(Dean, 2019).

종합하면, 유아의 SSMS는 유아기 주도적인 언어사용과 더불어 인류문화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Trainor, 1996; Trehub, 2003),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

고 스스로 음악적 요소를 조직 및 구성하여 실행에 옮기는 가장 적극적인 음악경험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동기화되어 발전시켜 나가는 놀이와 학습의 과정이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이끌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내면화하는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

다. 또한 그와 같은 음악경험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

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음악교육의 영역에서도 유아의 자발적인 음악참여와 음악 만들기의 중요성은 강조되

고 있다(Burton, 2002; Gluschankof, 2008; Lee & Baek, 2023; Park & Cho, 2013; Suh, Jeong 

& Lee, 2016; Young, 2003). 또한 자신만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조직하여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경험이 유아의 음악적 성장과 더불어 창의적 사고를 높이고 나아가 전인

발달을 이끌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Ahn & Kim, 2011; Dean, 2019).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음악 만들기와 노래 만들어 부르기에 관한 연구(Kim & Choi, 2017; 

Lee & Baek, 2023, 2022; Park & Cho, 2013)는 주로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

며, 창의적 요소가 포함된 유아기 초기 노래 만들기와 노래 부르기의 양상을 그 의미와 

함께 탐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자들(Davidson, McKernon & Gardner, 1981; Sundin, 1997)은 유

아가 만3세경 자발적인 노래 부르기와 더불어 노래 만들기를 시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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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아는 일상생활 중에 빈번하게 흥얼거리고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을 즐기며(Kong & Kim, 2010), 특별히 만2세 이후 말과 노래를 구분하고 즉흥적이

며 자기중심적인 말 놀이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Kim & Lee, 2012; Mcdonald, 1979). 

또한 친근한 음정의 레퍼토리를 참조하여 자발적으로 노래를 바꾸어 부르고 이를 반복하

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Davidson, McKernon & Gardner, 1981; Fox, 2000). 이는 명확히 

만3세 유아의 경우 언어적, 음악적 표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경험

한 노래를 재구성하고 조합하여 자신만의 노래를 창작하여 부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기 SSMS의 의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는 영유아가 

예술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목표가 포함되

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에는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하고 간단

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유아의 음악경험 중 SSMS

은 발달에 적합하고 가치 있는 음악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유아의 일상적인 놀이와 함께 

통합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유아의 SSMS가 

음악적 성장과 창의적 사고를 높이고 전인발달을 이끌 수 있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음악

경험이라는 점과, SSMS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놀이와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그 교육적 의미와 양상을 깊이 있게 탐색해보는 과정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내에서 유아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음악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만3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음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음악경험이 그들의 음악개념 형성(Bang, 2018; Kim & Ahn, 2006; Lee & Kim, 2015)과 음악

적성(Han, 2017; Jung & Baek, 2018), 음악적 표현력(Hwang & Choi, 2021; Lee & Kim, 2023, 

2019; Yun, 2008)을 비롯한 음악능력(Hong & Park, 2014)을 증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 또 음악태도(Kim & Yoon, 2019; Kim & Ahn, 2006)와 성향(Lee & Kim, 2015; Han, 2017)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또한 유아의 음악경험이 

놀이성(Lee & Kim, 2023, 2019; Hong & Park, 2014)과 사회⋅정서적 발달(Hwang & Choi, 

2021; Kim & Yoon, 2019; Lee & Choi, 2023; Yuk, & Choi, 2012; Yun, 2008)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유아의 음악경험과 발달

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창의적 요소가 포함된 유아기 초기 SSMS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3세 유아의 SSMS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즉, 

만3세 유아의 SSMS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음악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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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함의가 어떠한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유아의 SSMS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부모 및 교사 역할의 의미를 상호 역동성의 측면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편, 유아의 SSMS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되며 유아가 처한 사회

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 역시 장기간의 일상적인 관찰을 통해 그 면면의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들은 유아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SSMS

를 질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SSMS가 발현되

는 만3세 유아의 SSMS의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여 유아의 음악적 경험 안에 내포된 의미

를 살펴보고, 부모와 교사 면담을 통해 SSMS와 부모, 교사 역할과의 역동이 어떠한가를 

파악해보았다. 본 연구자들은 연구의 결과가 만3세 유아의 SSMS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

고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내에서 유아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음악경험을 지원하는

데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Ⅱ. Method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W시에 위치한 T어린이집의 나래반에 재원 중인 여아로, 

2020년 1월 30일에 태어나 생후 43개월인 시점에 부모의 동의하에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

다.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벼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

한 유아 ‘벼리’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음악활동에 높은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연령에 

맞는 언어능력을 보이고 노래를 쉽게 따라 부르며, 간단한 멜로디를 구별할 수 있다. 

리듬감이 느껴지는 동요와 만화 주제가를 특히 좋아하며, 손유희와 노래에 맞춘 율동을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

벼리가 재원 중인 T어린이집은 만2세 나래반과 새솔반이 한 공간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각 학급에는 동년도 출생아를 기준으로 편성된 7명의 영유아와 한 명의 담임교사

가 배정되어 있다1). 담임교사들은 놀이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며 자유놀이 상황에서 유아

의 흥미와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충분한 관찰을 토대로 한 환경적 지원을 아끼

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 중 1인은 유아교육현장에서 17년의 실무 경험을 쌓으며 유아의 

음악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온 유아교육 전공의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현재 T어

1)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은 동년도 출생아(1.1.~12.31)를 한 학급에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2세 학급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7이다(보건복지부, 2023). 연구기간(2023.9.~2023.12.) 중 벼리의 실제 연령은 만3세에 

해당하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만2세 학급에 재원 중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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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에서 통합 운영되는 만2세 두 학급 중 새솔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벼리의 

SSMS 경험을 직접 참여 관찰하는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공동연구자들

은 연구의 주요 목적인 만3세 유아의 자발적인 노래 만들어 부르기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헌고찰과 객관적인 자료분석, 의미부여, 시사점 도출을 위한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세 벼리의 SSMS의 교육적 의미를 질적 분석을 

통해 탐구하였다. 따라서 Denzin (1978)의 방법론적 삼각검증(method triangulation)을 활용

하여, 관찰과 면담, 동영상 촬영을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Carter, Bryant-Lukosius, DiCenso, Blythe & Neville, 2014).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앞서 2023년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사전 관찰을 통해 

만3세 유아의 노래 만들기, 또는 자발적인 노래 부르기의 양상을 검토하기 위한 초기 데이

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사한 연령대의 두 유아를 선정하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9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주 동안 어린이집에서 매일 8시간씩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일과 중 일어나는 벼리의 SSMS의 장면과 유아들과의 상호

작용을 관찰 및 기록하였으며, 동영상 촬영과 담임교사 및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면담

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새솔반의 담임교사인 연구자 중 1인은 통합 공간에서 생활하

는 벼리를 포함한 유아들의 일상적인 활동과 음악적 표현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유아의 

SSMS 에피소드를 실시간으로 기록하였다. 한편, 벼리의 가정 내 음악적 표현과 활동, 부

모의 음악적 배경과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부모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의 음악환

경과 교사의 지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벼리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록 및 녹음한 정보는 유아의 음악적 발달과 어린이집 및 가정의 음악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유아의 SSMS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 Yin(2013)이 제시한 5단계 순환과정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는 

자료 수집부터 분류, 재배열, 해석 그리고 결론 도출까지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첫 단계

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관찰노트와 동영상 촬영분, 면담자료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중 동영상 촬영은 연구 대상인 유아의 SSMS에 관한 실제 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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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맥락을 폭넓게 포착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또한 Vrew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영상 자료를 텍스트 형태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환한 후 유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및 상황맥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찰노트의 내용을 반영한 전사 작업이 이루어

졌다. 이 과정은 분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방코딩 방법을 활용하여 변환된 텍스트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의미 있는 단위들을 식별하고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유아의 SSMS와 관련된 특징적인 패턴 및 행동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

다. 세 번째 단계인 재배열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Notion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유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부른 노래를 악보로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과정에서 유아의 음악적 표현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단계

인 해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으며, 유아의 SSMS와 관련된 다양

한 음악적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단계인 결론 도출 단계에

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려하여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Maxwell (2009)이 제안한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전략을 

적용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전략으로 삼각검증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찰, 동영상 촬영, 면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

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15주간의 장기간 관찰을 수행함으로써 유아 벼리의 SSMS 현상의 

맥락과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기간 관찰은 특히 시간에 따라 변화

하거나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동료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공동연구자를 비롯한 

담임교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기 위한 협력과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가능한 오류나 편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반성적 

태도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현장노트를 작성하여 

연구 현장에서의 관찰, 면담, 경험 등을 기록하고, 연구자들의 개인적 가정, 태도, 행동이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반성적으로 고민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Ⅲ. Results 

1. 음악적 성장을 위한 변주곡

벼리의 SSMS는 음악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이는 자유놀이시간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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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사에게 선보인 벼리의 첫 노래인 “별 선생님”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Figure 1]). 

벼리는 마라카스, 북, 탬버린을 가지고 놀면서 마라카스를 마이크로 사용하며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벼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만의 멜로디를 창조하며 음악

적 구조와 형식을 내면화하였다. 특히 좋아하는 교사에 대한 가사를 반복하며 멜로디를 

변형하는 벼리의 모습은 벼리의 음악적 성장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Figure 1] A Song of Star Teacher by Byeory

[Figure 2] A Song of Star Teacher with variations by Byeory

[Figure 2]는 이러한 과정을 더욱 발전시켜 보여준다. 벼리는 기존 “별 선생님” 노래의 

멜로디를 복잡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변형시키며 음악적 탐색을 이어간다. 이는 

Swanwick(2020)이 설명한 음악발달의 숙달(Mastery), 모방(Imitation), 상상력이 풍부한 놀

이(Imaginative Play), 메타인지(Metacognition) 네 단계에서 벼리가 초기단계를 넘어서는 

징후를 보여준다. 만3세의 벼리가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숙달과 모방의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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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과정은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 단계로의 전환을 나타내며, 음악적 발달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ure 3] A Song of Guarding the Star Teacher by Byeory

[Figure 4] A Song of Guarding the Star Teacher with variations by Byeory

[Figure 3]에서는 벼리는 “별 선생님” 노래를 기반으로 하여 “별 선생님 지켜주는 노래”

라는 새로운 노래를 발전시켰다. 이 노래는 벼리의 음악적 구조와 패턴에 대한 인식과 

이해능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형은 벼리의 SSMS가 친근한 음정을 참조하여 만들어 

부르던 초기 버전으로부터 노랫말, 멜로디, 리듬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Marsh & Young, 2016; Park, 2023). 또한 Hargreaves (1986)가 설명한 음악

적 발달의 감각운동 단계에서 형상적 단계로의 진화를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Figure 

4]에서는 벼리가 “별 선생님 지켜주는 노래”의 멜로디를 더욱 발전시켜 음의 변형을 이루

었다. 이 과정에서 벼리는 기존의 멜로디와 리듬을 복잡하고 창의적으로 변형시키면서 

자신만의 음악적 자기 정체성(self-identity)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벼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창의적인 멜로디를 창작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음악적 발달의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복잡성과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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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의 파동: 상호작용의 전주곡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환경에서 발생하는 벼리의 SSMS가 어떻게 다른 유아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유아들 간의 감정 공유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지

에 주목하였다.

벼리: 반짝 반짝 반짝 별 선생님~ 너무 너무 좋아 별 선생님~

하윤: (로아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우리도 “별 선생님” 노래 부를까?

로아: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래 좋아. 

하윤: (자신감 넘치게) 내가 더 잘 부를 수 있어.

로아: (경쟁하듯) 내가 더 잘 불러. 나는 더 크게 부를 수 있거든.

하윤: (다른 친구들을 가리키며) 우리 같이 부르면 더 크게 될 걸?

로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선생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하윤: (흥분하며) 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좋아하지. 

벼리: 같이 불러보자.

로아⋅하윤: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좋아. 반짝 반짝 반짝 별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 

별 선생님.

(2023. 10. 27. 점심시간)

벼리가 “별 선생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하윤이와 로아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공감과 흥미를 눈빛으로 나누었다. 이는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유아들 사이에 즉각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여주었다. 하윤이가 “우리도 별 선생님 노래 부를까?”라는 제안

은 로아의 긍정적인 반응, 즉 머리를 끄덕이고 몸짓으로 화답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 

사이의 경쟁적 대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장난기 어린 눈빛과 표정은 

경쟁보다는 함께 놀이를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하윤이가 “우리 같이 부르면 더 

크게 될 걸?”이라고 말하자 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하였고, 순간 두 유아는 몸짓으

로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때 모든 유아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음을 

공유하였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유아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켰다.

또한 벼리의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음악경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벼리

가 점심 식사 중에 “선생님, 이것 보세요. 저 잘 먹지요?”라고 말하며 노래를 부른 사례는 

벼리의 음악적 표현이 다른 유아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는지 보여준다. 벼리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노래를 부르며 눈빛은 다른 유아들에게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다은이도 “별 선생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다은이가 노래를 

시작하자 현민이도 관심을 보이며 노래를 따라 부른다. 현민이의 눈은 다은이에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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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었으며 다시 노래를 시작할 때 현민이의 행동에서 음악적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음악경험이 유아들 사이에서 함께 노래 부르기의 경험을 넘어 서로

의 눈빛, 표정, 그리고 몸짓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벼  리: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저 잘 먹지요?

연구자: 우리 벼리는 나물도 너무 잘 먹는걸요?

벼  리: 저는 노래도 잘 불러요. 

다  은: (자신감 있게) 선생님, 나도 “별 선생님”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연구자: 벼리가 부른 “별 선생님” 노래 말하는 거예요?

다  은: 네. 잘 들어보세요.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한다)

현  민: (다은이를 바라보며 노래를 따라 부른다) 반짝 반짝 반짝 별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 별 선생님.

연구자: “별 선생님” 노래를 왜 부르는 거예요?

다  은: 벼리가 부르는 노래인데 저도 “별 선생님” 사랑하니까요.

하  은: 벼리는 밥도 잘 먹고, 노래도 잘 불러. 예쁘고. 

벼  리: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는 노래 잘 불러. 반짝 반짝 반짝 별 선생님~

현  민: (웃으면서) 반짝 반짝 반짝 별 선생님~ 너무 너무 좋아 별 선생님 

(2023. 11. 12. 자유놀이시간)

이러한 음악적 상호작용은 유아들 사이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몸짓, 표정을 통한 상호

작용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한 감정의 공유와 사회적 관계 형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벼리

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또래들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음악을 활용하였다. 

이는 음악의 의사소통으로써의 유기적 기능(Glick, 1992)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비롯한 

협력의 장으로써의 역할(Buren, Dege & Schwarzer, 2021; Marsh, 2008)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벼리의 SSMS는 단순히 개인적인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어린이집 공동체 내에서 

음악경험을 나누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음악적 

상호작용은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감정 공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감정과 정서적 표현의 멜로디 

벼리의 SSMS는 개인적인 취향과 정서적 상태를 반영한다. 각기 다른 감정 상태에 따

라 선택하는 노래의 종류를 통해 벼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쁠 때는 밝고 리듬감 있는 노래를, 슬플 때는 느린 멜로디를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감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는 유아의 감정 인식 및 조절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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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벼리가 스스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만들 때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엄  마: 벼리는 종종 혼자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의 칭찬과 

격려에 힘입어 더 열심히 노래를 부르려고 해요. 벼리가 만든 노래는 간단하

지만, 우리는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이의 창의성을 지지해요. 가끔

은 갑자기 노래를 만들어 부를 때도 있는데, 그럴 땐 가사에 집중해서 듣고 

노래가 끝나면 얼마나 잘했는지 칭찬해줘요. 최근에는 벼리가 “엄마, 내가 노

래 불러줄까?”라고 묻곤 해요. 그럴 땐 “그래, 불러줘! 엄마는 벼리 노래가 좋

아!”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듣고 나면 박수를 쳐주며 칭찬해줘요.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주죠. 엄마가 “벼리, 노래 듣고 싶어. 노래 좀 들려줘”라

고 요청하면 벼리는 기꺼이 노래를 들려줘요. 그리고 얼마 전 외할머니가 아

프셨을 때, “할머니 사랑해요. 힘내세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러줬는데, 너무 

슬프고 감동 받았어요. 이 노래를 동영상으로 찍어 외할머니께 보내드렸더니 

외할머니가 큰 감동을 받으시며 우시더라고요.

(2023. 12. 7. 부모면담)

부모와의 면담에서 벼리의 엄마는 벼리가 종종 혼자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가족에게 

들려준다고 언급하였다. 벼리의 노래 만들어 부르기는 간단하지만, 가족은 이를 소중하

게 여기며 벼리의 창의성을 지지하였다. 벼리가 만든 노래는 벼리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부모의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은 벼리의 음악적 자신감과 능

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지

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도 한다(Suh, Jeong & Lee, 2016).

연구자: 벼리야,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니?

벼  리: 별 선생님 지켜주는 노래야. 

연구자: 별 선생님 지켜주는 노래예요? 전에는 사랑한다는 노래였는데?

벼  리: 이번에는 지켜주는 노래를 부를 거야. 

연구자: 선생님을 왜 지켜주는 거예요?

벼  리: 별 선생님 좋아서. 지켜주고 싶어서. 

(2023. 12. 9. 자유놀이시간)

[Figure 3]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벼리가 만든 “별 선생님 지켜주는 노래”가 벼리의 감정

과 사고가 어떻게 음악적 표현으로 발전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감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방식이다. “옆에 있어 줄 거야.”, “매일 지켜 줄 거야.”, “사랑해요.”와 같은 가사는 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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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 대해 느끼는 깊은 애정과 보호의 욕구를 반영한다. 노래의 반복적인 구조와 

간단한 멜로디는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발전을 나타내며, 벼리의 음악적 

성장과 자기표현 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Figure 5] A Song Sung while Playing "Build a Brick House" by Byeory

벼리의 SSMS는 자발성, 몰입,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인지적 발달이라는 음악경험의 다양

한 특징들을 포함한다(Lee & Lee, 2020). [Figure 5]에서 벼리는 자유놀이시간에 또래와 

함께 벽돌블록을 이용해 집을 지어나가는 과정을 노래로 표현하였다. 이는 단순한 놀이

나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자신의 경험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노랫말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조는 ‘네모 네모’와 같은 구절을 통해 물체의 형태와 구조

에 대한 인식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며, ‘척척척 착착착’과 같은 의성어는 건축 과정의 소

리를 구현한다. 또한 ‘우리 집을 지어요.’라는 구절은 벼리가 자신이 만든 공간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나타낸다. 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벼리는 기쁨과 창의성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동시에 벼리의 상호작

용은 또래들과의 놀이를 촉진하며, 사회적인 기술과 협력적 태도를 강화한다. 또한 노래

를 만들며 공간적 인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

갔다. 이러한 벼리의 SSMS는 놀이와 음악적 경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유아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벼  리: 뛰어! 칙칙칙칙 달려가요~ 달려! 달려! 칙칙칙칙 달려가요~ (반복해서 부른다)

연구자: 벼리야, 어떤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벼  리: 경찰아저씨 노래.

연구자: 경찰아저씨 노래를 왜 부르고 있었어요?

벼  리: 경찰아저씨가 좋아서~ (빨간색 공을 들면서) 빨간색! 초콜렛 공! 

(2023. 9. 14. 바깥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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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리: (클레이를 만들면서 노래를 부른다) 클레이~ 좋아요. 클레이 좋아요. 클레이 

좋아요 클레이 좋아요~ 햄버거 같다. 냠냠냠. 다 먹었다. 다 먹었어요? 선생님

도 햄버거 좋아해요?

연구자: 네~ 좋아해요. 햄버거 만들어 주세요.

벼  리: 네~ 만들어 줄게요. (노래 부르며) 햄버거 좋아요. 햄버거 좋아요.

(2023. 10. 19. 자유놀이시간)

[Figure 6] A Song Sung while Playing with Clay by Byeory

위 사례들은 벼리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음악을 통해 탐색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발달

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벼리가 자신만의 새로운 노래를 창작하는 과정은 Shuter-Dyson

과 Gabriel (1981)이 규정한 음악적 창의성, 특히 표현적 창의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벼리는 경험한 음악적 자극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개성과 감정을 음악적 형식으

로 새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SSMS는 음악적 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상상

력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중요한 단계로, 벼리의 경우에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 개인의 

독창적인 표현으로의 진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Shuter-Dyson과 Gabriel (1981)이 강조

한 표현적 창의성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4. 음악적 발달을 위한 역동의 앙상블

벼리의 음악적 성장에 있어 가정과 어린이집 환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 

교사의 지원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벼리의 음악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연구자: 벼리가 가정에서 음악을 자주 듣거나 연주를 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아  빠: 엄마 아빠는 음악을 자주 듣거나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벼리가 어린 

시절 호비 DVD 영상을 많이 시청했고 현재는 어린이 만화채널에서 나오는 음

악을 많이 감상합니다. 또한 간단한 장난감 악기를 가지고 놀거나 이외에도 

도레미곰, 창작 동화책을 통해 음악과 내용을 결합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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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마: 간단한 장난감 악기(마라카스, 리코더, 나팔, 오카리나, 실로폰, 장난감 피아노)

가 있는데 가끔 가지고 놀곤 해요. 아! 그리고 벼리가 돌 즈음에 프뢰벨말하기 

책을 구입해서 음원을 많이 들려줬었어요. 책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거

였는데, 어른인 제가 들어도 재미있고 신이 났어요. 이 책을 읽어 줄 때는 그냥 

읽어주지 않고 노래로 불러서 읽어줬었어요. 그리고 그냥 동요처럼 많이 들었

네요. 이후에 동화책 내용을 노래로 들을 수 있는 책을 많이 사서 읽었네요. 

도레미곰, 라라랜드 창작동화책이요. 세이펜 찍으면 책 내용이 노래로 나오는

데 제가 이런 책들 영향 때문인지 언제부턴가 책을 읽어줄 때 책 내용에 음을 

붙여서 노래처럼 책을 읽어줬던 것 같네요. 특히 벼리가 자주 찾는 책들은요.

아  빠: 벼리한테 엄마 아빠 중 누구한테 책 읽어달라고 할 거냐고 물어보면 아빠는 

재미없다며 꼭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해요.

연구자: 이유가 뭐지요?

아  빠: 아빠는 너무 재미없게 책을 읽는데, 엄마는 노래를 부르면서 읽어주니 재미있

나 봐요.

(2023. 12. 7. 부모면담)

부모면담을 통해, 벼리는 가정에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경험에 노출되어 왔

다. 벼리의 부모는 장난감 악기를 포함한 다양한 음악경험을 제공하고, 동화책을 노래로 

읽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벼리의 음악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벼리의 

언어능력과 음악적 이해를 동시에 발달시키며, 감정적 표현력과 자기표현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구자: 부모님은 벼리의 음악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빠: 저희는 음악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음악경험이 우리 벼리의 감정과 교육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연구자: 벼리가 음악에 관심을 보일 때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  빠: 우리 벼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장난감 악기를 연주할 때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엄  마: 아이가 음악에 관심을 보일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악기를 사주고 배우게 하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연구자: 벼리가 음악적인 행동을 보일 때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시나요?

엄  마: 가족 모두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곤 해요. 

(2023. 12. 7. 부모면담)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환경은 벼리의 음악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

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활동은 벼리가 자발적으로 음악을 탐색하고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과 지원은 벼리가 음악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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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표현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벼리를 통해 가족 

모두가 음악에 참여하게 되어 지원자로서 뿐만 아니라 참여자로서 벼리의 음악경험에 

동참하여 음악적으로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보다 결속되는 경험을 하였다.

연구자: 어린이집 환경에서 벼리의 음악적 창의성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나요?

담임교사: 벼리의 음악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자료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악기를 통해 유아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마라카스, 드럼, 북, 탬버린, 핸드벨, 

셰이커, 우드블록과 같은 간단한 악기들이 있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사용하며 

다양한 소리와 리듬을 탐색합니다.

연구자: 교사로서 벼리의 음악경험에 어떻게 개입하거나 지원하고 있나요?

담임교사: 저는 벼리가 음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예를 들어, 악

기를 연주하며 벼리가 특정 리듬이나 멜로디를 탐색할 때, 벼리의 창의성을 

보고 칭찬하며 더 많은 음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요. 또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며, 이를 통해 벼리가 음악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과 움직임을 결합한 신체활동이나 노

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등입니다. … 벼리가 놀이 중에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벼리의 흥미를 파악할 수도 있고, 벼리의 노래가 놀이를 더 촉진하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듣고 관찰하며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음악적 자료가 벼리의 음악 만들기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담임교사: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음악적 자료는 벼리가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벼리는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

곤 해요. 예를 들면, 벼리는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거나, 마라카스로 리듬을 

탐색하는 등 자유롭게 음악을 탐색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벼리의 

음악적 창의성이 발달되고, 자기표현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 11. 22. 교사면담)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이 벼리의 음악적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악경험과 자료는 벼리가 

음악적 요소를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통해 

벼리는 다양한 소리와 리듬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벼리의 음악적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또한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는 벼리가 음악경험에 몰입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교사는 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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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탐색하는 특정 리듬이나 멜로디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벼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창의적인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동작표현과 노래 만들

기, 악기 다루기 등 다양한 음악경험을 통해 벼리의 음악적 기술과 자기표현 능력을 발달

시켜 나갔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써 어린이집 환경과 교사의 역할이 유

아의 음악적 창의성을 촉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Niland (2009)는 어린 시절의 음악경험이 이후 전인발달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됨을 강조한 바 있다. Niland (2009)는 단순히 재능 키우기 넘어서, 유아가 음악을 통해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로서 음악경험을 강조하였다. 또 

유아가 타고난 음악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음악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적 환경은 유아에게 다양한 음악적 자극을 제공하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본 연구에서도 벼리는 다양한 악기와 음악경험을 통해 음악적 요소

와 음악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벼리의 음악적 감각뿐만 아니

라 감정적,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벼리의 사례를 통해, 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풍부한 음악적 자료의 제공이 

유아의 음악적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벼리의 적극적인 음악참여는 부모와 교사의 음악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지지자로서의 

역할에서 놀이동반자로서의 역할로 전환을 이끌었다. 이는 유아의 SSMS가 일방적으로 

부모와 교사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받아 발전해나가지 않고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

며 상호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감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Ⅳ. Discussion & Conclusion

본 연구는 만3세 유아 벼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SSMS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총 15주에 걸쳐 진행한 관찰과 부모 및 교사 면담의 결과를 종합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벼리의 SSMS는 음악적 발달을 이끄는 음악경험으로써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벼리의 SSMS는 자유놀이시간에 처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맥락에서 발현되었

다. 벼리는 친숙한 멜로디를 자신의 생각과 느낌, 놀이의 에피소드와 연결 지어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창조하고, 음악적 구조와 형식을 변형해나갔다. 이는 벼리가 Swanwick (2020)

이 구분한 음악발달의 네 단계 중 숙달과 모방과 같은 초기 단계를 넘어서 상상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놀이 단계’로 진입하였

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 벼리가 멜로디와 노랫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를 변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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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확장하는 모습은 음악-언어적 규칙성을 이해하고(Marsh & Young, 2016), 이들 간의 

시간적 구성에 관한 규칙을 창의적으로 구현해 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Stadler Elmer, 

2011). 벼리의 능력은 Hargreaves (1986)가 제시한 음악적 발달단계 중 감각운동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형상적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벼리가 자신의 노래를 

만들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고 상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벼리의 SSMS는 유아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끄는 단초로써 교육적 의미가 

있다. 벼리가 창작한 초기 노래는 자신이 좋아하는 별 선생님을 주제로 한 노래로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매개로써의 역할을 하였으며, 또래

의 초기 SSMS를 이끄는 모델로서 비계를 제공하였다. 유아들은 벼리가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모방하기도 하고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벼리의 자발

적인 노래는 또래와의 놀이와 통합되었고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었으며, 사회적 결속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Buren, Dege & Schwarzer, 2021; Peretz, 2006). 즉, 벼리의 SSMS

가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사를 포함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

도록 하였으며,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벼리의 SSMS가 상호작용과 통합의 공통 언어의 역할을 하며(Glick, 

1992),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내에서 음악적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벼리의 SSMS는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적 상태를 반영하고 표출하는 통로로써 교육

적 의미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벼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노래를 선택하고 표현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쁠 때나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리듬이 빠른 

노래를 만들었으며, 슬프거나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상황에서는 느리고 잔잔한 멜로디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유아의 음악을 통한 감정 표현 및 조절능력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결과이다. 한편, 벼리는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 걱

정을 노래로 만들어 표현하며 어머니로부터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음악이 유

아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임을 보여주며, 유아의 SSMS가 정서적 표현임과 

동시에 타인에게 정서적 전달(emotional contagion) (Lim & Park, 2021; Peretz, 2006; Tsang, 

Friendly & Trainor, 2011)을 일으키는 통로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래 주제를 자신

이 좋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옆에 있어 줄 거야.”, “매일 지켜 줄 거야.”, “사랑

해요.”와 같은 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교사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감정을 표현하

였다. 이는 유아가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정을 표현한

다는 서영민, 정지혜, 이순형(Suh, Jeong & Lee, 2016)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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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의 SSMS 과정은 벼리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

고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벼리의 SSMS는 부모와 교사의 환경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발전하

며 그들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동적인 관계로써 교육적 의미가 있다. 먼저,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악경험과 자료는 벼리가 자신의 음악적 능력을 탐색하고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양하게 제시된 악기의 소리를 탐색하고 악기들의 

소리를 조율하여 리듬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벼리의 음악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

다. 또한, 환경적 지원과 함께 이루어진 교사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는 벼리가 음악경험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인 음악 행위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음악경험은 단순히 재능을 키우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음악적 방식으로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Niland, 2009), 유아가 타고난 음악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풍부한 음악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유아는 성인의 “관찰” 안에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음악놀이를 확장해나가고, 간섭과 지시적인 개입 보다 유아 스스로 

반응적이고 지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성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음악놀이를 발전시켜 

나간다(Young, 2003). 따라서 벼리의 SSMS는 자신의 음악경험을 확장해나가기 위한 과정

이자 교사의 관심과 관찰,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

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환경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는 벼리의 인지적 발달과 

자기표현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엄마의 노래로 동화를 읽어주는 행위는 

벼리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음악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증진하게 하며 음악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화의 내용을 노랫말로 듣고 즐기는 

과정은 동화의 주제와 소재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가락과 리듬 등의 음악적 요소를 경험

하게 하였다. 또 다양한 단어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리듬과 멜로디를 이해하

고 창의적으로 변형하는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벼리의 음악적 발달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관련 연구자들(Marsh & Young, 2016)은 부모와 유아 간의 자발적

이고 유희적인 음악의 교류가 둘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유아의 음악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와 놀이동반자로서의 역할전환은 벼리

의 음악적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음악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벼리의 SSMS가 일방적으로 부모

와 교사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받아 발전해나가지 않고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 교사와 벼리 간의 음악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벼리는 성인의 자극에 반응하고 수용하는 수용자일 뿐만 아니라 성인의 음악적 

지원을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역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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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의 SSMS는 그와 같은 음악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벼리의 SSMS는 어린이집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었으며, 자신만의 멜로디와 노랫말을 창작하고 부르는 과정을 반복하며, 음악의 구

조와 형태가 점차 확장되고 정교화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음악적 발달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음악적 행위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갖고, 음악경험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벼리의 SSMS는 자신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으며, 그 음악적 행위를 통해 또래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적립되고 주변인들과의 상호 

교류적 관계 맺음이 풍성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교사는 음악경험이 유아의 감

정을 표현하고 주변인들과 상호 교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가능한 창의적이

고 다양한 음악적 탐색과 표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음악적으로 풍부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유아의 자유롭고 비형식적인 음악적 행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정서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아의 음악적 환경을 지원하

는 것에 있어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유아의 관심에 귀 기울이고 유아의 음악적 관심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유아의 음악적 관심사를 부모에게 적절하게 전달함으로써 부모가 

유아의 발달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를 이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는 만3세 벼리의 SSMS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창의적 요소가 포함된 

유아의 초기 SSMS의 교육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가운데 유아의 자발적이며 창의적인 음악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어

떠한 관점을 견지해야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과정에서는 특정 유아를 

중심으로 한 음악경험의 의미가 관찰되었으므로, 주변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이 가지는 의미

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음악적 창작 경험을 공유하는 

유아들의 개별적인 의미와 상호관계적인 의미를 면밀히 탐색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유아의 SSMS에 대한 의미에 더 깊이 접근하기 위해 음악적 표현 외 SSMS와 

관련된 다양한 표상의 결과를 보다 폭넓게 탐색하고, 부모와 교사의 관찰기록 등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의미를 도출해낼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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